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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면  부 대  탐 방

논산 육군 훈련소 1부

부 대  탐 방  후 보 지  신 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

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4

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

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

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

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

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

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

는 좋은 기회입니다.

6 면  행 사  소 개

3.1절 82주년 기념행사

7 면  자 유  공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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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의 과감한 공중 후송작전이 생

명이 위급한 처지에 놓여있던 백령도의 산

모와 태아를 살려냈다.

지난 18일 오후 8시경 서해 백령도에 거

주하는 산모 유신자(33)씨는 양수가 터져 긴

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지 않으면 산모와 태

아의 생명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다.

이 소식을 들은 현지 해병대 흑룡부대는 합

참과 공군작전사령부에 헬기의 비상출동을

요청했다. 연락을 받은 우리 공군은 오후 9

시35분 청주 공군기지에서 HH-60헬기를 출

동시켰으나 당시 짙은 바다안개 때문에 10

시50분 철수했다. 이에 합참은 곧바로 주한

 강원일보사 주최 제2회 시민 건강달

리기 대회 및 제42회 3.1절 경축 단축 마

라톤대회가 지난 1일 오후 1시 춘천, 원

주, 강릉 등 강원도내 18개 시,군에서 3

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마라톤 사

상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이번 대회는

2010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도

민 단합 대회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10km 건강 달리기 대회

에는 미 2사단 Cp Page에서 미군 5명,

카투사 10명, 그리고 군무원 및 가족들

17명 등 총 32명이 참가하여 3.1 항일정

신을 새기며 코스를 완주하였다.

미군, 한국산모 헬기 구조

3.1절 하나되어 달렸다.-10km 건강 달리기 대회

미군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주한 미

군 제33 구조단은 다음날인 19일 새벽 1시

55분, HH-60G 페이브 호크 헬기(조종사 에

릭 스튜어드 소령)에 제51 의무단의 제임스

토머스 대위(군의관), 이정호 공군대위(통역

장교) 등으로 구성된 구조팀을 태워 오산기

지를 출발했다. 나이트 비전 고글을 사용했

음에도 낮게 깔린 구름과 어두움으로 인해

적외선 장치를 이용하여 앞만 겨우 볼 수 있

는 정도의 비행이 한시간 반동안 진행됐다.

헬기가 백령도에 도착할 때쯤 스튜어드

소령은 "환자의 후송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다행스럽게도 그곳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

었다"고 전했다. 기상악화로 백령도 인접

지역의 시야가 1마일이 채 안 되는 상황

이었지만 페이브 호크 헬기는 정교한 나

이트 비전을 이용한 비행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또한 구조원들도 나쁜 기상과 낮

은 시야에 대비한 훈련을 이미 수차례 받

아온 덕에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

었다.

새벽 3시 55분 백령도에 착륙한 헬기

는 15분만에 환자를 옮기고 재이륙 준비

를 마쳤다. 토머스 대위는 "우리가 도착

했을 때 산모는 안정적인 상태였지만 산

통을 겪고 있었다. 인천의 병원으로 가는

도중 산모의 혈압은 떨어졌고 맥박수는

증가했다"며 당시 산모의 상태를 설명했

다. 토마스 대위는 환자의 정맥 흐름을

증가시켰고 20분 후 산모는 안정을 되찾

았다.

인천에 다다를 때쯤 기상이 더욱 악화

되어 구름층이 헬기의 착륙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구조원들은 20마일이나 떨어

져 있는 수원 공군기지에 착륙을 시도하

기 위해 되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수원으로 향하는 도중 구름층에 구멍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헬기를 하강하여 다

시 인천으로 향했다.

인천 부두를 따라 착륙한 구조 헬기는

대기하고 있던 네 대의 구급차에 환자를

옮겨 5시40분, 산모 유씨를 길병원으로

후송했고 유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 4.

2kg의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이번 산모 구조는 미국과 한국의 우

호를 한 단계 증진시켰다"며 스튜어드 소

령은 이번 구조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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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

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

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

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제약은 없습

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

다.

전화: 723-6460

E-mail:ChoiJoonY@usfk.korea.army.mil

상병 김찬희

올해 5월까지 전국 카투사들의 신분증

(ID)이 카드식 전자신분증(Common Access

Card)으로 대체된다.

"CAC는 우리군의 인터넷 시대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라며 전 국방성

차관, Bernard D. Rosker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미 국방성(DoD)은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첨단 '스마트 카드'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의 ID카드들을 CAC로 대체

하기로 하였다. CAC 시스템을 도입하면 군

사시설 출입자의 신분확인 및 출입제한구

역에 대한 외부인의 불필요한 접근을 통제

할 수 있고 특히 누가, 언제, 어느 부서에

다녀갔는지를 자동으로 기록, 군 병력들의

동태파악이 한결 용이하게 됐다.

전 미군은 단계적으로 2002년 10월까

지 이 CAC카드로 ID카드를 대체할 예정이

다. DoD는 한국, 독일 그리고 미 본토 버지

니아주의 일부 군부대를 시범사용지로 선

정, 최종 베타 테스팅을 시행중이며, 이후

예비평가를 거쳐 점차 전군으로 확산시킬

카투사 ID CAC 로 대체
방침이다.

CAC는 개개인의

신분증 기능을 수행

하면서 미 군사시설

및 DoD관련 시설의

출입, DoD컴퓨터 시

스템의 접속인가 역

할을 병행할 수가 있다. CAC는 전 미군 현

역장병, 일부 예비군, 군무원 그리고 한국

군 요원(주한미군의 경우)들에게 지급된다.

기존 ID카드는 2002년 10월까지 유효하

지만 CAC의 지정 시험지인 한국의 경우,

카투사와 한국 군무원을 포함한 전 주한미

군은 올해 5월초까지 기존ID카드를 새 CAC

로 갱신해야 한다.

새로 지급되는 CAC는 미 국방성 CAC

Policy Memorandum에 의거하여 보통 3년

또는 발급자의 군 복무기간, DoD와의 계약

기간, 또는 미 군사시설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발급된다.

신 CAC는 기존의 ID카드보다 많은 신상

정보를 담고 있다. 카투사용 CAC는 발급인

의 사진, 이름, 계급 및 지위, 주민등록번

호, 카드 만기일자와 본인서명을 연두색 앞

면에 담고 있다. 그리고 뒷면에는 생년월

일, 몸무게, 키, 머리색, 눈색 과 함께 기존

ID 카드의 지문을 대체한 Code39 바코드와

PDF417 바코드가 새겨져 있다. 이 코드에

는 앞면에 나타난 정보 외에도 부대소속과

연락처 등이 추가적으로 담겨져 있어 전용

바코드 해독기로서만이 인식이 가능하다.

새 CAC는 유기용제 약품이나 습기에 강

하도록 특수 하드코팅처리 되었으며 표면

에는 위조방지용 주한미군 마크의 홀로그

램이 새겨져 있다. 기존의 ID카드는 습기가

찬 지갑에 넣어두고 자주 사용할 경우 지갑

의 마찰열 때문에 글씨나 사진이 훼손되기

쉬웠다.

기존의 ID를 신규 CAC로 갱신하려면 카

투사의 경우, 각 부대 헌병대에서 운영하는

CAC 발급 사무소을 찾아가 구형 ID를 제출

하고 즉석에서 디지털 사진을 찍은 후 곧바

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 CAC교체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전국의 카투사들은 늦어도 4

월말까지는 ID를 모두 갱신해야한다. ID갱

신 대상은  카투사교육대(KTA) 0009기전

까지 하늘색 ID를 발급 받은 카투사들이다.

이미 지난해 0009기부터 KTA에서는 CAC

발급을 시행해오고 있다.

헌병대 관계자는 "외부 방문객은 종전

대로 정문에서 방문용 카드를 발급 받아 출

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DSN 724-6175으로.

용산에 위치한 498지원대는 한미 유대

활동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4일 정훈

교육 시간을 이용하여 충북 청원에 위치한

Cass 맥주 공장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는

지난 구정에 있었던 한미 우호활동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카투사와 미군간의 상

호친목을 위한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인원은 미군 40명

과 카투사 48명 등 총 88명으로 이들은 오

전 10시 Cp Coiner에 위치한 20번 게이트

에 집결하여 Cass맥주 측에서 준비한 버스

두 대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했다. 2시간이

넘는 여정 끝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대기하

498 지원대 CASS 맥주 공장견학

고 있던 안내원의 인솔을 받으며 곧바로 공

장견학을 시작했다. 견학을 마친 후 참가자

들은 시음장으로 이동하여 그 날 생산된 맥

주를 직접 마실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498지원대 본부중대 소속의 문준식 상

병은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요일

에 있는 정훈시간을 이용하여 야외견학을

실시한다. 정훈교육시간을 활용하면서 동

시에 한미 우호 활동을 겸할 수 있는 기회

로 삼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

런 기회를 카투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미군

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지난 구정 때 실시한 한국문화 소개

대행사에 이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미군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으면 하

는 바램이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으며 305

병참중대 소속의 Munoz 일병은 "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궁금했는데 이

번 맥주공장 견학을 통해 궁금증을 풀 수 있

었다. 또한 시원하고 신선한 맥주를 먹을 수

있어 기쁘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어울

려 맥주를 마시면서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

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행사

취지에 동감하였다.

498지원대대 지원대장인 김제욱 대위는

이번 행사의 목적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

원대장으로 3개월 여 근무를 하는 동안 1월

에 구정을 맞이하여 한국문화 및 전통놀이

알리기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 그것

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우리 문화와 우리의 전통을 미국

병사들과 간부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그

럼으로써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같이 생

활을 하며 부딪히게 되는 카투사와 미군이

보다 원활한 관계를 맺어 서로의 업무협조

가 잘 이루어지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싶었다. 또한 498

지원대만이 아닌 한국군 지원단을 대표하

여 한국군 전체를 알린다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는데 많은 호응이 있어 상당

히 기분이 좋다. 분기에 한 번씩 이런 행사

를 실시할 계획으로 6월에는 전쟁기념관에

서 이와 비슷한 행사를 실시할 생각이다. 꾸

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아갈 것이

다"라고 전했다.

이병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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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들의 한 마 디

논산 훈련소에서의 추억

557헌병중대 본부소대

상병 김종수

557 헌병중대 본부소대

병장 김영일

557 헌병중대 4소대

일병 이동진

논산에 가기 전, 1년전에 입대한 형에게

논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휴지가 많이 모자

란다는 이야기였다. 고민 끝에 난 부모님과

여자친구 등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

속에 티슈 조금씩만 넣어주면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했다. 나에게 온 편지는 6주 동안

50통 정도였는데 그 안에는 어김없이 휴지

가 들어있었고, 다들 화장실에서 휴지 사용

하기도 바쁜 와중에 난 향수 티슈로 식사

후 입을 닦는 여유도 가질 수 있었다.

557 헌병중대 본부소대

이병 이석은

사회 생활에 찌들어 있던 나에게 논산에

서의 군생활은 큰 도전이었다. 낯선 생활들

과 조교들의 고함소리. 짜증도 많이 났었지

만 더 힘든 군생활도 이겨냈던 여러 선배

군인들을 위안삼아 이겨낼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사격에서 떨어져 힘들었었는데 그

때 나를 위해 특별 지도를 해주었던 분대

장. 그 분대장 때문에 기록 사격을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고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

다고 생각된다.

논산 훈련소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라면

무엇보다 편지를 받던 일이 떠오른다. 훈련

일과를 끝내고 나면 관등성명을 대고 받는

편지 한 장은 너무나 달콤해서 훈련소에 관

한 어떤 기억보다도 가장 오래 남는것 같

다.

훈련소를 나온 이후에 요즘은 별로 편지

를 쓰거나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 당

시를 회상하면 역시 편지만한 것이 없는것

같다.

논산에서의 추억중 교회에 가는 것이 가

장 재미있는 시간이었던것 같다. 특히 저녁

예배가 말이다. 아이들이 가지가지 준비해

온 이벤트 그리고 장난으로 인해 레이저 포

인터로 지적 당하고 심지어는 끌려나갔던

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교회에 갈 때마다

주차표시를 하나씩 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군번줄을 돌리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기억

이 남는 건 훈련소 교회에서의 일일 것이

다. 또한 잊을수 없는 것은 추위 속에서 먹

었던 초코파이!

Learning News&English With...

CURRENT
HEADLINES

Sen. Clinton Denies Role in Pardons

pardons: 사면

해석: 사면 개입설을 부인하는 클린

턴 상원의원

Prison Uprising Winding Down

Winding Down: 진정되다

해석: 진정된 형무소 폭동

Ordeal of New College Graduates

ordeal: 시련

해석: 금년도 대졸자의 시련

How to Cope With US Trade Pres-

sure

cope with: 대처하다

해석: 미 통상압력에 대한 대처방안

Korea's Current Account Surplus

Plunged to $11.04 billion Last Year

From A Surplus of $24.48 billion A Year

Earlier

plunge: 가라앉히다

해석: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도의 244억8천만 달러

흑자보다 크게 줄어든 110억 4천만 달러에

그쳤다

North Korea Threatens to Drop Nuke,

Missile Accords

Nuke: 핵

해석: 북한, 핵-미사일 합의 파기 위협

IMF Advises Against Stimulating

Economy Thru Fiscal Spending, Interest

Rate Cut

stimulate: 일으키다

해석: IMF, 정부의 재정 확대 및 금리 인

하 통한 경제 부양책에 대해 경고

Inter-Korean Peace Regime Tops

Seoul's Policy Agenda

regime: 제도, 체제

해석: 통일부의 최우선 사안은 남북 평

화체제

Promoting a humanitarian cause

humanitarian: 인도주의

해석: 인도주의 원칙을 드높이며

Daewoo Motors Face Suspension of

Court Receivership

Court Receivership: 법정 관리

해석: 대우자동차, 법정 관리 중단 위기

Rival Parties in Feud Over North Ko-

rean Leader's Visit

feud over: 반목하다

여야, 김정일 답방 문제로 반목

Daewoo Founder Kim Diverted Export

Payments, Driving Auto Unit to Collapse

divert: 전용하다

해석: 김우중 회장, 수출 대금 전용, 대

우 자동차 파산으로 몰아

An Apparent Bid to Raise More Than

10 Trillion won in Slush Funds

Slush Funds: 비자금

해석: 10조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

기 위한 분명한 의도

Daewoo Motor was forced to incur 350

billion

incur: 초래하다

해석: 대우 자동차는 3,500억원의 부

채를 지게 되었다

Mad Cow Scare Grips Nation

grip: (주의를) 끌다

해석: 광우병으로 전국이 떠들석

President says corruption, tax eva-

sion must end

tax evasion: 탈세

해석: 김대중 대통령 부패와 탈세는

반드시 근절되야

Couple arrested for exploitation of

prostitutes

exploitation: 착취

매춘부 착취로 부부가 구속되

U.N. should opt to for vigilance to-

ward Iraq

vigilance: 불침번, 경계

해석: U.N.은 이라크에 대해서 경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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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신문 김태완

1.　１２２번 훈련병에게　사격예비훈

련을　지도　중인　이제준　중사，　３０

연대　３대대　９중대　４소대.

2. 주간　행군　중　휴식을　취하고　

있는　２９연대　３대대　９중대　훈련병

들 ．

3. 총검술훈련 중인 26연대 1대대 1중

대 훈련병들．

4. 각개전투 훈련장, 장애물 통과중인

23연대 1대대 3중대 154번 훈련병．

5. 각개전투훈련 중 수류탄 투척 자세

를 잡고 있는 23연대 1대대 32중대 157번

훈련병.

6. 유격훈련 중 경사관 오르내르기 코

스에 임하는 26연대 3대대 10중대 훈련병

들.

논산 육군훈련소는 한국전쟁이 한창이

던 지난 1951년 11월 1일, 당시 대구에 있

던 육군 제1훈련소가 낙동강 전선이 무너

지면서 제주도 모슬포로 이동하게 되자, 대

규모 병력보충요구 급증에 따른 신병소요

를 충족하기 위하여 계백장군의 충절이 살

아 숨쉬는 충청남도 논산 '황산벌'에서 '육

군 제2훈련소'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다.

1956년 1월, '제1훈련소'가 해체됨으로

써 이후 육군에는 당시의 '제2훈련소'가 유

일한 훈련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과

거 논산 훈련소 또는 육군 제2훈련소라고

불렸던 훈련소는 지난 1999년 2월 1일부로

'육군훈련소'로 부대명칭을 개칭하였다. 대

한민국 육군의 절반 정도의 신병을 양성하

는 육군 유일의 대규모 훈련소가 '제2훈련

소'라고 불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이 있었고 그 동안 과거 군대의 열악한 환

경으로 국민들이 갖게 된 좋지 않은 이미지

를 불식하기 위함이었다.

훈련소에 처음 도착한 젊은이들은 모두

불안감 혹은 두려움에 싸여 훈련생활에 임

한다. "그냥 불안했습니다. 다 처음 보는 사

람들이랑 생활하고 훈련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

했습니다"라며 132번

훈련병 이규상은 입소

후 첫 느낌을 말한다. 이

와 같은 이유는 입대 전

주위에서 들은 훈련소에

관한 유언비어 또는 과

장된 소문에 의해 잔뜩

겁먹고 훈련소에 들어오

기 때문이다. 이제 육군

훈련소는 과거의 열악한

환경이 아니다. 현대화

된 시설과 훈련병들에

대한 보다 인간적인 대

우에 의하여 육군훈련소

는 과거의 이미지를 벌

써 탈피하였다.

육군훈련소는 6주간

의 '신병교육훈련'과 2

주간의 주특기 교육인 '

공용화기(박격포) 과정

'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 '신병교육훈련'이 훈련소의 주된 업무이

다. 훈련소에는 총 7개 훈련연대(19개 훈

련대대)가 있어 상시 2만 여명의 훈련병들

이 교육을 받고 있다.

훈련소의 일과는 시기에 따라 하계와 동

계, 교육 장소에 따라 영내와 영외교육으로

나누어진다. 하계 일과는 3월부터 10월까

지 적용되고, 동계일과는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적용된다.

신병교육은 36일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연대에서의 입소식으로부터

첫째 날의 교육이 시작되고, 36일째날 퇴

소식으로 신병 교육 과정은 끝을 맺는다.

입소대대에서 대기하는 기간과 교육연대로

이동한 후 입소식을 치르기 전까지의 동화

기간, 그리고 공휴일 및 일요일은 교육기간

36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훈련병의 하루는 0600시의 기상나팔소

리와 함께 시작된다. 기상 후 침상 정리 그

리고 일조점호와 간단한 체력단련으로 하

루를 시작한다. 체력단련은 기본적으로 도

수체조와 2km의 단체구보로 구성되어있다.

처음에는 괴로웠던 구보도 나중에는 날이

갈수록 개운하게 느껴진다. 그만큼 몸이 좋

아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체력단련 후, 청

소와 세면시간,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는 즐

거운 아침식사가 있다. 일과시간에는 오전·

오후 각각 4시간씩 8시간동안 교육훈련을

하고, 영내교육 시 1시간 동안 단체구보,

태권도 등 체력단련을 하게 된다.

육군훈련소 신병들이 받는 교육내용은

정신교육, 군인 기본자세, 기초 전투기술과

체력단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교육은

입대 전의 가치관을 군인 가치관으로 전환

하는데 중점을 두고「미래를 대비하는

선진국군」교재를 활용하여 '국가안보

', '통일대비', '우리의 다짐' 등의 3대

영역과 충·효·예 교육을 병행 실시하

고 있으며, CBT기법 강의·VTR 시청

및 발표 등을 통하여 대적필승의 확고한

정신무장과 민주시민의식이 투철한 정

예강병을 육성하고 있다. 군인 기본자

세 확립교육은 제식훈련, 군대예절, 규

정/방침, 군사보안교육을 통하여, 군인

다운 용모와 늠름한 태도를 견지하게 하

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기초전투기

카투사 신문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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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총검술, K-2소총 사격, 수류탄, 경계,

각개전투와 종합훈련 과정을 통하여 조건

반사적인 행동화 훈련으로 숙달시키고 있

다. 체력단련교육은 도수체조, 태권도, 유

격훈련, 15~21km 지속행군 등으로 단계

적으로 시행한다.

"신병들의 체력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면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보통 신병들은

화생방과 야간행군을 가장 어려워한다. 그

리고 각개전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며 26연대 12중대 1소대장 김정웅 중위가

말한다.

하루일과가 끝나고 저녁식사 후에는 자

유시간과 1시간 동안의 내무실에서 받는 내

무교육 시간이 있다. 내무교육은 주로 다음

날 교육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하루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수양록

작성시간, 청소시간, 일석점호시간 등이 있

다.

취침시간은 밤 10시부터 시작하여 하계

일과일 경우 오전 0600시, 동계 일과일 경

우에는 0630시에 기상을 한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0700시까지 수면을 취할 수 있

으며, 취침시간 중에는 순번대로 불침번 근

무가 있다.

"밤에 불침번을 서는 것이 제일 힘듭니

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깊은 수면에 빠져

있는데 불침번을 위해 깨어나고 다시 자기

까지 2~3시간의 잠을 놓치는 것이 제일 어

려웠습니다"라며 123번 훈련병 장성우는 말

한다.

학교에 시험이 있듯이 군대에도 시험평

가가 있다. 육군훈련소의 신병교육 기간 중

에 두 번에 걸쳐 교육평가가 있다. 신병교

육 평가제도는 훈련기간 중반과 하반부에

걸쳐 신병들의 교육훈련과 내무생활 참여

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며, 훈련성

과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교육훈련

평가'와 내무생활태도 및 훈련병들

의 '군인'화 정도로 측정되는 '내

무생활평가', 그리고 '체력검정

'으로 나누어진다. 평가결과

가 우수한 훈련병은 표창

과 메달을 받는 반면, 평

가에 불합격한 훈련병

은 보충 교육 및 재

평가를 받게 되고,

재평가에도 불합

격할 경우 유급조치 된다.

훈련소 교관과 조교(정식명칭: 분대장)

들은 훈련병들이 군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情'을 바탕으로, 엄하면서도 다정

하게 교육훈련과 내무생활을 함께 하고 있

다.

이렇게 훈련 교관과 분대장들은 내 아

들, 내 동생을 가르친다는 사명감으로 신세

대 훈련병들의 의식성향을 고려하여 '자치

제도', '훈련병 상호평가', '상벌점 제도',

등을 통해 군대예절과 절도 있는 군인자세

를 확립하도록 솔선 수범하여 지도하고 자

발적인 내무생활 참여를 유도한다.

자치 제도란 대표로 뽑힌 훈련병이

직접 보고 및 단체 행동 시 인솔, 분대

단위 훈련 시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

이다. 훈련병들을 자율적으로 생

활하게 함으로써 군에 대한 적

응력, 자율성, 협동심 및 책

임감을 길러준다. 상·벌점

제도는 교관과 조교들이

교육과 내무생활에 대

해 자발적이고 긍정

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훈련병들에게

상점과 벌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훈련병은 누적된 상점과

벌점에 따라 포상을 받거나 제재를 당하게

된다. 훈련병 상호평가 제도는 명랑하고 적

극적인 내무생활과 교육훈련을 유도하기 위

해 설문조사를 통한 훈련병 상호평가를 실

시하는 것이다. 설문 결과가 우수한 훈련병

은 평가점수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추가적으로 군대라면 빠질 수 없는 '얼

차려' 제도가 있다. 온몸비틀기, 팔굽히기,

오리걸음, 토끼뜀, 등 여러 얼차려가 있는

데, 얼차려는 훈련병들의 자발적인 훈련 참

여를 유도하고 훈련 기강과 군인 기본자세

를 확립하기 위하여 내무생활, 교장 이동,

교육훈련 시간 등에 시행될 수 있다. 옛날

에는 가혹한 얼차려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유격체조형의 얼차려들이 적당한 수준으로

실시되고 있다. 군기위반 정도에 따라 중요

군기위반과 경미한 군기위반으로 나뉘고,

얼차려를 받는 대상의 군기위반 정도에 따

라 차등화된 얼차려를 부여하고 환자의 경

우는 자유시간을 제한하거나 반성문을 작

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차려를 대신하기

도 한다.

이번 호에서는 위와 같이 훈련소 생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다음 호에는 훈련소

전반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새까맣게 그을

린 얼굴, 진흙탕에 찌든 옷을 입고 오늘도

육군훈련소 신병들은 추위와 기타 악조건

에 불구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육군훈련소는 여전히 신병

들을 교육 및 배출을 하고 있을 것이다.

카투사 신문 김태완

카투사 신문 김태완

카투사 신문 김태완

상병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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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82돌 기념식
행사 소개

일본 우익진영의 역사교과서 왜곡파문

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3.

1절 82돌을 맞은 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

을 비롯한 곳곳에서 3.1운동의 뜻을 되새

기는 각종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3.1운동은 시민혁명운동

으로서의 범국민운동이다. 이

운동은 초기부터 후에 민주

정부를 탄생케 하는 민중국

가 연합전선의 형성에 이르

기까지 국민에 의하여 국내

외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으

며, 그것은 상호보충적 민족

울분으로 인해 가능해진 국

민단합과 총화의 민족독립운

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확실한 지도자가 주도한 운

동은 아니었지만 독립완수라

는 민족전통의 숙원에 의하

여 농어민과 학생, 상인, 노

동자, 공업종사자, 교사 등 거

의 모든 계층이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항일투

쟁이었다. 지방에서는 정기시장을 항일운

동의 터전으로 삼았으며, 도시에서는 각급

학교를 통해 맹휴(盟休)항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소작쟁의, 노동쟁의 등 근로대중 계층

에게로 발전되어 나갔다. 각급 직업인의 직

장을 중심으로 파업, 태업선동, 퇴직, 결근

등의 지속적인 항쟁을 계속하는 전통을 수

립해 주었다.

이 운동으로 인해 무정부상태에서 민간

정부인 정통정부가 탄생되었으며, 비로소

민족운동의 본궤도를 형성하여 독립쟁취를

위한 민족진로의 3대 방향감각을 잡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민족실력의 양성, 외교

자립의 노력, 무장세력을 양성하여 독립전

쟁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3.1절의 넋을 기리며 지난 1일

낮 서울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는 시민과

학생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3.1절 만

세 재연행사'가 있었다. 보신각 타종에 맞

춰 탑골공원 정문에서 진행된 3·1절 만세

재연행사에서는 흰색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은 1000여명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

며 만세물결을 이루는 가운데 기미년 당시

의 만세운동과 독립투사가 일본 경찰에게

연행되는 모습을 재연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로 1∼3가의 교통을 통제한 가

운데 보신각 타종행사를

비롯해 줄다리기와 굴렁쇠

굴리기, 사물놀이 등 '3.1

만세의 날 종로거리 축제'

를 개최했다. 또, 유관순

열사 이미테이션을 비롯한

독립만세 크게 외치기 콘

테스트 및 태극기 그리기

등의 이벤트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참여를 북돋웠

다.

광복회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도 이날 오

후 탑골공원에서 각각 3·

1독립만세운동 희생선열

추념식과 독립정신 기념

궐기대회를 가졌으며, 개

신교와 불교, 천주교 등 7개 종단으로 구성

된 '화해와 평화를 향한 온겨레 손잡기운

동본부'에서는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광장에서 덕수궁 대한

문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보보스

데이비드 브룩스/ 동방미디어

이 책은 산업화 시대와 달라진

정보화 시대의 신흥 지배 엘리트를

분석한 책이다. 기자 출신인 데이

비드 브룩스는 뉴엘리트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이들이 부르주아의 야

망과 성공에 대한 집착, 보헤미안

의 방랑과 저항과 창조성이라는 특

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간

파했다. 한 발은 부르주아의 세계

에, 다른 한 발은 보헤미안의 세계

에 디디고 있는 이 집단의 특성을

따 브룩스는 보보스(Bobos)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저자는 이들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정치적 과제

들을 부여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국내 최초로 본격적

인 레저전문 포털 사이트를 추구한

다. 레저에 관한 모든것이 다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겨

울철에 빼놓을 수 없는 스키와 스노

우보드 뿐만이 아니라 패러글라이

딩, 스킨 스쿠버   그리고 요즘 인기

를 모아가는 x-game 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또한 예약 및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와 더불어

각종 동호회 활동을 통한 매니아들

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

http://www.netports.co.kr

네포츠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이병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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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HARTS

MOVIE

Eng l i sh  Common E r ro rs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제  4 장

2. Various Aritists/연가

3. 박혜경/ 하루

4. 박효신/ 먼 곳에서

5. god/ 니가 필요해

6. 임재범/Best Album

7. S.E.S/감싸안으며

8. Flower/ Endless

9. 코요테/ 파란

10. 이지훈 with 신혜성/ 인형

11. 임창정/www.사랑.com

12. 김조한/ 오늘까지만

13. Wax/ 오빠

I LOVE YOU

포지션

스내치

감독: 가이 리치

주연: 브래드 핏

 <록 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

즈>에서 보여주었던 반전으로 국내

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가이

리치 감독의 신작이다. 도난당한

84캐럿의 거대한 다이아몬드를 두

고 복싱 프로모터와 유대인 보석상

등 일곱집단의 추격전이 벌어진다.

브래드 피트가 집시 복서로 나와

익살스러운 연기를 펼치며 피를 튀

기지 않으면서도 만화처럼 재미있

게 이끌어가는 감독의 재능은 여전

하다.

uWou ld  you  l i k e  co f f ee?

언어는 정해진 사회안에서의 약속

입니다.그러므로 우리는 특정언어를

연구할 때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

하는 원어민의 시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방송매체를 통하여

우리는 한국어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외국인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한국

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

람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언어

로써의 한국어와 그들의 눈과 귀에

비친 외국어로써의 한국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겠죠? 영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 그럼 아래의 예문이

native speakers의 눈에는 어떻게 보

일까요? 차이점을 생각해 보세요.

1. Do you like coffee?

2. Would you like coffee?

잘 보셨나요? 큰 차이점은1번 문

장의   "Do you like coffee?" 는 듣는

이의 현재 습관적 사실을 질문 한다

는 것입니다. 학교문법에서 현재동사

는 현재의 1)사실 2)습관 3) 진리를 의

미한다고 배우셨지요? 그러므로

native speakers 에게 "Do you like

coffee?" 라는 문장은"Do you like

coffee every morning?" 또는"Do

you like coffee everyday?"같은 매

일의 습관을 나타내는 부사개념을 함

축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됩니다. 반

면 "Would you like coffee?" 는 다시

말해서 "Would you like to drink a

cup of coffee ( now if I offer~)?" 를

"지금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의 의

미로 원어민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화시간에 "Would you like

~? 를 간단하게 '정중한 권유' 또는,

'부탁' 의 의미를 담고있다" 라고 배

웠지요. 다음의 예문을 조금 더 보실

까요?

3. Do you use chopsticks?

4. Would you use chopsticks?

위의 예문에서도 우리는 적지않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번문

장을 먼저 보시면 이 내용이 native

speakers의 눈과 귀에는 "Do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

젓가락 사용법을 아십니까?"  또는

"Do you ( =Koreans) use chopsticks

usually?" 즉 "한국인은 젓가락을 사

용합니까?" 처럼 이해됩니다. 일반 현

실적 사실을 묻는다는 것이지요. 하

지만 두 번째 문장은 원어민의 눈과

귀에 "Do you want to use

chopsticks now?"또는 "Do you like

to use chopsticks instead of using a

spoon and fork?"다시 말해 "스푼과

포오크 대신에 젓가락을 사용하시겠

습니까?" 처럼 권유어린 표현으로 이

해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예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5. Do you teach English?

6. Would you teach English?

5번 문장을 native speakers는

"Are you an English teacher?" 또는

"Do you teach English in school

now?" 즉 "학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라고 직업을 묻는 정도로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동사

는 현재의 1)습관, 2)사실, 3)진리를

묻기 때문이지요. 2번 문장을 native

speakers는 "Would you please

teach English today ( because our

English teacher is absent )?" 다시

말해서 "오늘 영어과목을 맡아주세

요. 담당선생님이 결근하셨거든요."

또는 "Would you please teach

English today (if you don’t

mind)?" 번역하면 "괜찮으시면 오늘

영어강의를 해주시겠어요?" 라는 권

유 정도로 이해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다음 문장의 차이를 생각

해 볼까요?.

7. Do you love him?

8. Would you love him?

그렇죠, 7번 문장은 단순히 "그를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8번

문장은 "그 남자가 ~ 하다면 사랑하

시겠어요?"라는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Would you ~?

와Do you ~?의 차이를 잘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uHe i s  t each ing  Eng l i sh .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단순 현재형

과 현재진행형을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원어민에게 있어서 그 둘 사

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오

늘은 현재형과 현재진행형 사이의 차

이점에 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래예문을 보시고 그 차이점을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1. He teaches English at a middle

school.

2. He is teaching English today.

3. Sun rises again.

4. Look at that! Sun is rising

now.

5. What do you do?

6. What are you doing?

7. She runs every morning.

8. She is running now.

9. Always, he thinks .

10. He is thinking something.

11. I am leaving tonight.

12. She is always complaining

about my smoking.

번역 및 해설)

해설에 앞서 단순현재와 현재진행

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단순현재 1. 지속적인 습관

2. 현재의 진리

3. 현재사실의 묘사

현재진행 1. 일시적인 사실

2. 현재 발생하는 상황

3. 현재의 일시적진행

4. 가까운 미래

5. 일시적인 불평 섞인 감정묘사

1. 직업적 측면으로 그는 영어 선

생님이군요. Native speaker 는 "He

teaches English for a living."의 의미

로 이해할것입니다.

   번역) "그 남자는 중학교 영어

선생님입니다."

2. 그 남자의 직업이 영어 선생님

일 수도 있고 아닐 수 도있지만 하옇

든 오늘은 영어를 가르치고있습니다.

He is teaching English now. 로 보십

시오.

3. native speaker는 이 문장을 "

해는 또다시 뜬다." 라는 철학적의미

로 이해할 것입니다. 실패 감에 어깨

가 축 늘어진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

줄 수 있겠지요. "As you know sun

rises. So don’t worry." 번역해보

면 "알다시피 해는 또 뜹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세요."

4. 지금 해가 뜨고있습니다. 1월1

일의 일출광경을 묘사하는 흥분기 어

린 실황중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

리는 듯합니다.

5. 직업을 묻고있습니다. What is

your job?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6. "당신 지금 뭐해요?" 라고 친구

또는 경찰이 묻는 것 같습니다.

7. 그녀의 취미 또는 습관은 달리

기입니다.

8. 그녀가 운동 삼아서 또는 무슨

급한 일로 지금 달리고있습니다.

9. 그는 늘 생각하는 사람이군요.

철학적입니다.

10. 그는 지금 뭔가를 생각 중입니

다.

11. 오늘 밤에 떠난다는 가까운 미

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 "그녀는 내가 흡연 하는것에

대해서 항상 불평한다."



안  녕  하  세  요

인터뷰는 그녀의

팬클럽 창단식을

20여분 앞두고  시

작 했다. 한창 활

동하는 여느 여자

연예인이 그렇

듯 빠듯한 스

케줄 중에 잠

시 시간을 낸

다는 것이 쉬

운 일은 아

니지만 그런

와중에도 인

터뷰 내내 연

신 웃음을 보이

며 해맑은 미소로

답하는 그녀의 모습

은 '천녀유혼'의 왕조현

처럼 금방이라도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바다속으로 아가미 없이도 오랫동안 잠적

해버릴 만큼 신비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

었다.

'짱', '파사신검', '찍히면 죽는다'와 최

근 홍콩 스타 여명과 함께한 '천사몽' 등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연기자로서의 역량을 키

워가는 그는 조성모와 출연한 이동통신 CF

를 통해 언제까지나 남자친구를 기다려 줄

것 같은 여자 연예인으로 뽑히기도 했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 CF감독이 꿈이라고

말한 그녀는 잠시 꿈에서 멀어진 듯 보이지

만, 연기에 대한 기반이 잡히고 여유가 생

기면 다시 이어나갈 것이라며

잠시 멈춰진 꿈에 대한 아

쉬움을 보였다.

-자기소개 및 인사

카투사 군인 여

러분들에 대해 좋

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

워요. 박은혜입니

다.

-처음 맞는 팬

클럽 창단식인

데...

창단식이라기

보다는 제 생일파

티를 팬들과 함께

한다는 느낌입니다.

-연예계에 데뷔하게

된 계기

제 친구가 아는 기자분을 만난다고 같이

한 잡지사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아르바이

트로 모델활동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됐습니

다.

-최근 활동 현황

제가 출연한 영화 '천사몽'이 개봉한지

일주일정도 됐어요. 아직 반응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KBS 일일 시트콤 '멋진 친구들'에 출연하

고 있습니다.

-홍콩 배우 '여명'과 함께 영화를 촬영

했는데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여명씨는 프로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국말이 약간 서툴긴 하지만

연기하는 데 있어서 표정, 감정연기, 앵글

이나 조명 보는 법 등 많은 것을 가르쳐 줬

습니다. 배울 것이 많았어요. 대하기 어려

울 것 같았는데 편안하게 잘 대

해주어서 우리랑 똑같다는 느

낌을 받았어요.

-홍콩 배우 '왕조현'과 닮았

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별로 닮았다고 생각한

적 없지만 그렇게 나쁘게 생각

하지는 않아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미지도

좋은 배우이기 때문에 칭찬으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영화/CF

'찍히면 죽는다'라는 영화가

가장 애착이 가고 기억에 남아

요. 영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같

이 출연했던 동료 연기자들이

모두 또래여서 촬영하면서도 너

무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재밌

게 찍은 적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느낌

이 들 정도에요. 제가 연기를 하는 데 변화

를 준 작품입니다.

그 외에 조성모씨와 함께 출연했던 이동

통신 CF가 기억에 남아요. 아직까지도 다

른 CF보다 그것으로 저를 많이 기억해 주

시고요. 이 CF 역시 일하는 데 하나의 전환

점이 된 느낌이에요.

-앞으로 연기해 보고 싶은 역할

제가 청순가련형의 이미지로 많이 알려

져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나왔던 것은 그

이동통신 CF밖에 없었어요. 지금 출연하고

있는 '멋진 친구들'이나 이전의 'LA아리랑'

에서도 밝은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천사

몽'에서 그런 역할을 처음으로 맡아 본 것

이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CF에서의 이

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청순가련형으로 큰 작품

을 해보고 싶은 마음

도 있지만 그것에서

탈피해서 명랑한 역

할도 해보고 싶습니

다. 최종적으로 해보

고 싶은 것은 못되고

얄미운 캐릭터에요.

-좋아하는 연기

자

전도연씨 좋아해

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배우다운 것 같

고 당차고 자기 주관

이 확실하고 연기도

잘하는 배우인 것 같

습니다. 또 어떤 역

할이든 다 잘 어울리

잖아요.

-특별한 스트레

스 해소법

친구들에게 전화

를 해요. 조금 화나

는 일이 있으면 꼭 누

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화해서 다

얘기하고 나면 금방 다 풀려요.

-이상형의 남자 스타일

카투사요! 편안하게 생긴 스타일을 좋

아해요. 잘생기고 쌍꺼풀진 사람보다도 편

안하고 평범하면서 느낌이 좋은 남자.  남

들이 봤을 때는 별로일지라도 제 느낌만 좋

다면 상관없어요.

-이런 남자는 정말 싫다

너무 촐싹거리는 남자는 싫어요. 유머

가 있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다르다

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시끄러운 남자도 별

로이고 잘난척하는 남자도 싫어요.

-지금 현재 소원이 있다면

영화 '천사몽'이 잘됐으면 했는데 생각

처럼 잘 될 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하

는 일이 모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작

품이 제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통해 이번 연

도에는 꼭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설 수 있었

으면 좋겠어요.

-연기 외에 하고 싶은 일

CF감독도 하고 싶었지만 라디오 PD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그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가장 가까

운 라디오 진행을 하고 싶어요.

-10년 후 자신의 모습

일은 하지 않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10년 후에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이것저것 많이

말했잖아요. 하지만 저희 나이에서 10년 후

라고 하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서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

시트콤이 3월이면 끝이 나요. 그 후에는

쉬게 될 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그 전에

정말 제 이미지에 맞는 역할이 들어오게 된

다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함부로 작품을 선

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카투사에게 한마디

제 친구중에 카투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제대했는지 모르겠네요. 학교 다닐 때도 제

주변에 카투사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카투사라는 말이

낯설지만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카투사 여

러분들 굉장히 멋있으신 것 같고요. 카투사

라고 하면 젠틀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군생활 하시고 제

대하시고 나서도 계속 행복한 생활하시기

를 바랍니다. 군생활이 앞으로의 사회생활

을 위한 큰 기반이 되어서 모든 것이 순탄하

게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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